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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남기(임마누엘)농민 큰딸 백도라지(모니카)님의

전국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께 보내는 호소

 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삼 주가 넘어갑니다. 아마도 부검영장 때문에 한 달이 
넘어야지 탈상을 할 수 있겠지요. 아버지 누워계신 날들을 일 년 가까이 셋는
데, 경찰들의 횡포 탓에 돌아가신 날까지 이렇게  세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. 
부검영장 기한이 10월 25일이라고 합니다. 그때까지 아버지를 지키고 마지막 
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신부님, 수녀님, 수사님들 그리고 전국의 
평신도  형제, 자매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인범 경찰이 아버지 몸
에 다시는 손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.”

- 故 백남기 임마누엘 농민 큰 딸 백도라지(모니카) -

 생명과 평화를 사랑한 착한농부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는 경찰의 물대포에 쓰
러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317일 동안 모진 고통을 겪으시다가 하느님 
곁으로 가셨습니다. 하지만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로 고인의 마지막 길은 여전히 
험난합니다. 장례를 못 치른 지 벌써 스물 두 날입니다. 유족들은 살인자로 내
몰리는 등 온갖 악의적 유언비어에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
이 큰 상처를 입고 힘겨운 나날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. 유족들은 피가 마
르는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. 고인의 가시는 길이라
도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하나입니다.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
말아주십시오.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 주어야 합니까?

전국의 사제 수도자 교형자매 여러분! 
함께 울어 주십시오! 고인의 가시는 길 함께 지켜 주십시오!
경찰의 강제 부검 시도로 폭력사태가 우려됩니다. 고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
우리는 비폭력과 평화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 그 맨 앞에 전국의 사제 수
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“천주교 집
중행동”을 제안합니다.



- 다 음 - 

[백남기 농민(임마누엘)과 함께하는 천주교 집중행동]

* 기간 10.17(월) ~ 10.25(화)
* 장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분향소

1. 사제들의 밤샘기도(밤 10시 ~ 다음날 오전7시)
2. 수도자들의 9일기도(새벽 5시 30분 ~ 오전 7시)
3.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매일미사 (오후4시)


